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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및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유학비자를 

통해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한 여성 유학생 410명 중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191명을 대상으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한 집단(62명)과 미요청 집단(129명)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식적 지원 요청과 미요청 집단 간 우울 수준은 통계

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 수준과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의 

경우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한국어 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은 2차 피해,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제공,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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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성폭력 이후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낮은

편이며, 성폭력 이후의 정서적인 우울감은 지속되는 편이다. 그렇다면 성폭력 이후에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한 집단과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못한 집단 간의 우울감의 차이가 있을까? 또한 우울감에 

차이를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는 2차 피해,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

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식적 지원 요청의 경우 지원 미요청 집단에 비해 성폭력 수준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은 높지 않았다. 공식적 지원 요청을 한 집단의 우울에는 사회적 지지와 

한국어 능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원 미요청 집단의 우울에는 2차 피해,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대응 매뉴얼 등이 대학 내에 만들어

져야 한다. 또한 여성 유학생들이 쉽게 성폭력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어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2.4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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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유학생은 2010년 87,480명에서 2020

년 153,361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통계청, 2021). 외국인 유

학생의 증가는 세계화의 영향도 있지만 대학들이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

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강창희 외, 

2021),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여성 유학생은 우리나라에

서 ‘유학 또는 연수를 통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

로 유학생 중에 여성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은정, 정

세미, 2021). 여성 유학생은 2020년 79,807명으로 전체 외국

인 유학생 중 52%를 차지하여(통계청, 2021) 여성 유학생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여성 유학생은 비교적 개방적 환경에서 학업과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중적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차별과 폭력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9). 특히 성폭력은 제도, 

문화적 맥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종차별, 성차별 피해에 노

출된 여성 유학생의 경우 성폭력 위험이 다른 대학생에 비해 

더 높을 수 있다(Gómez, 2022). 국내 여성 유학생들은 생활

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

은데, 사업주나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이선, 2020). 즉, 여성 유학생들은 학

교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의 47.3%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

정, 정세미, 2021).

한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살펴보면 성폭력 직후에는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therland & 

Scherl, 1970).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상황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게 

된다(Finkelhor & Browne, 1986). 또한 성폭력에 대해 자신

도 책임이 있다는 낙인을 내면화하여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Dworkin et al., 2017).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응답자가 20.7%에 달했으며(장미혜 

외, 2019), 성폭력 이후 평생을 우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

기도 한다(Kendler & Aggen, 2014). 이러한 우울이 장기화될 

경우 정신병리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자살 사고 및 시도의 

위험이 높아진다(Dworkin et al., 2017).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Payne,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이후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외상 후 

장애나 정신병리적 위험에 빠지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Dworkin et al., 2017). 즉, 성폭력 이후에 도움 

여부는 피해 대상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움 

여부에 따라 피해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다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를 통

해 수사, 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대학에서는 학교별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

해 대학생들은 성폭력 피해 시 주변인을 비롯해 다른 사람에

게 알려지거나 학업 지속 등을 이유로 도움 요청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Gómez, 2022). 특히 여성 유학생을 비롯해 

이주여성들의 경우 언어적 한계로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조금희, 김윤영, 2019), 체류자격 유

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9). 성폭력 피

해자(생존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Bagley & Young, 1999), 여성 

유학생들은 성폭력 피해 시 언어, 문화, 체류자격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도움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

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김이선, 2020), 최근 이주여성의 

폭력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여성상담소 및 쉼터 등이 운영

되고는 있으나,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여성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다. 이에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

며 이를 실증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성폭력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홍순옥, 2001; 윤수경, 2015; 소라미 외, 2016; 장명선 외, 

2016; 정춘숙 외, 2018; 조금희, 김윤영, 2019; 김이선 외, 

2019;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9; 안성

식 외, 2020; Ng et al., 2022; McCabe et al., 2022),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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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험적으로 규명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민으로서 

여성 유학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유학생들의 미흡한 사회적 지

지, 부족한 지원체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 피해 이후 

여성 유학생들의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성폭력 피해의 영향

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안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서비스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학술적, 정책적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 유학생에 주목하여 이들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부에 공식

적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집단과 미요청 집단 간의 우울 및 

주요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

식적 지원 요청 집단과 미요청 집단에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

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유학생의 증가 및 

이주여성의 다양화가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여성 유학생의 성폭

력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성폭력 안전을 위한 개입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와 지원 요청

성폭력은 성희롱과 성폭력은 법적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에

게 성적 언동, 성적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에 

행위를 뜻한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의하면 성적 추행, 성적 착취, 강간 및 미수, 통신

매체 음란행위, 카메라 등의 촬영 등을 포함한다. 즉, 성폭력

은 성을 매개로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

적, 언어적인 폭력을 포함하여(홍순옥, 2001), 성희롱까지 포

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조사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여성은 최근 1년

간 성추행이 0.7%, 음란 전화 및 수신이 2.0%, 불법 촬영 

0.1%, 성희롱 0.8% 등으로 발생 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평

생의 성폭력 피해율은 응답자의 18.5%에 해당하였다(장미혜 

외, 2019). 대학생 대상의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결과에

서는 여학생의 65.4%가 성희롱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기도 하였다(안상수 외, 2011). 최근 조사된 여성 유학생 성폭

력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유학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가 전체 응답자의 47.3%로 

나타나(김은정, 정세미, 2021), 일반여성의 성폭력에 비해서

는 발생빈도가 높으나, 대학생의 성희롱 경험에 비해서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학생의 약 절반 정도가 성폭력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수의 여성 유학생들이 성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는 성폭력 사건은 신속하게 

개입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Payne, 

2007). 성폭력과 관련되어 사회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는 지원

을 받지 못한 경우에 비해 외상 후 장애나 정신병리학적 위험

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Dworkin et al., 

2017).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적피해에 대해 주변 사람들

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적 도움을 받았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성폭력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책

감과 같은 부정적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박가람, 정남운, 

2008).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 이후의 외부도움의 여부는 여성 

유학생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

해자가 신고하거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one-stop지

원 센터를 통해 수사, 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 구성되어 있다(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특히 성폭력의 개

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지만 가능하며, 지원 요청을 해야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안전, 신체, 정서적 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

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에 대한 자책감과 수치

심으로 지원을 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Kennedy & 

Prock, 2018), 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학업적 부담감으로 인해 교수, 조교, 동급생 등의 성폭력에 대

해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Lin, Sreeharsha 

& McKenzie, 2013). 실제 성폭력 이후에 주변에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 경우는 여성이 7.6%였으며, 지원

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92.4%에 해당하며, 지원을 요청하

지 않은 이유로는 성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36.4%

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2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16.6%로 나타났다(장미혜 외, 2019).

특히 여성 유학생은 여성과 이주민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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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요청하는 것 자체에

도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 문제와 심리상태의 불안함으로 인

해 진술에도 어려움을 겪는다(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이주여

성인권센터, 2019). 또한 여성 유학생의 경우 성폭력 및 성희

롱 피해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기준시간 

외의 아르바이트로 인해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로 

인한 지원 요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김이선, 2020). 기존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여성의 경우 성폭력 피해 경험은 55%에 

달하는 반면, 실제 상담을 받는 사례는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정춘숙, 2018), 여성 유학생이 성폭력으로 인한 

지원 요청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원 요청에 따른 

여성 유학생의 삶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된 복지실천 및 정책적 마련 등이 필요하겠다.

2.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과 영향요인

다양한 유형의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증가시

키며 특히 성적 폭력의 경우 자존감을 낮추거나 무력감 등을 

증가시키게 한다(Finkelhor & Browne, 1986). 피해자들은 성

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이 나타나

기도 한다(Bagley & Young, 1999). 성폭력 이후의 심리적 단

계변화를 살펴볼 때 초기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이후 우

울 단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Sutherland & Scherl, 

1970). 성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비해 우울에 더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며, 성적 학대가 있을 경우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ohde et al., 

2008).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자의 33.3%가 우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Wahab et al., 2013), 성적 학대의 영향으로 

평생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Kendler & 

Aggen, 2014). 국내에서도 성폭력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

는 응답자는 19.7%로 나타났으며, 이 중 59.4%의 응답자는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20.7%의 응답자는 불안

과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장미혜 외, 2019). 이렇

듯 성폭력 피해 이후 많은 피해자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성폭력의 심각한 수준 정도(안

성식 외, 2020; 채규만, 2004; Ullman et al., 2007), 사회적 

지지(김혜성, 2015; Ullman, 1999), 2차 피해(Ahrens & 

Aldana, 2012) 등이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의 

영향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의 심각성의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이 심각

할수록 성폭력의 후유증은 장기화 되며(김정규, 김중술, 

2000),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채규

만, 2004). 성폭력 피해 대학생의 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 수

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높이고 자살 사고까지 이르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안성식 외, 2020).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성폭

력 피해 수준은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회복에 도

움이 되는데(Wahab et al., 2013), 가까운 사람을 신뢰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반응과 지지를 통해 

회복하는 것은 피해자 회복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

타나기도 한다(Ullman, 1999).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

고한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 수준과 사회적 지지 규모가 

정서적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김혜성, 2015), 사회적 

지지의 질과 양 모두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성폭력 생존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 지지체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Bagley & Young, 1999), 사회적 지지

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성 유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한국의 생활에 

적응시키고, 학업과 인간관계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주요

한 요인이기도 하다(김정아, 김인경, 2011). 

2차 피해는 성희롱, 성폭력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

익이나 정신적 피해로, 피해자가 문제 제기, 사건 처리, 사건 

해결 등이 처리되는 전 과정에서 가해자, 조직 및 구성원, 가

족, 친구 등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뜻한다(정현미 외, 2015). 

장미혜 외(2019)에서는 2차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10% 정도로 나타났으며, 2차 피해 관련 응답 중 ‘성폭력 피해

를 봤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와 ‘피해 사실을 알려야 너

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

다. 자신의 폭행 사실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개할 경우에도 피

해자 비난과 같은 2차 피해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인 낙인을 내

면화하게 되어 우울함을 느끼게 된다(Dworki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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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주변인들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

을 80% 이상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하는 점을 보았을 때

(Ahrens & Aldana, 2012), 여성 유학생은 성폭력 이후 이차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한국이라는 문화의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 

학교 내의 대인관계, 학업 적응이 잘 이루어질 때 대학 생활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양쥐엔 외, 2019; 신이린, 2014). 성폭

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직

접적인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여성 유학생의 경우 

학업 유지나 본인의 미래 계획, 생활 만족 등의 이유 등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

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해 볼 때(김은정, 정세미, 

2021), 유학생활 만족도가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학교의 지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며, 학교에서의 지지체계를 통한 성폭력에 대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이후의 우울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성폭력 및 우울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연

령,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출신 국가, 거주 형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낮은 연령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수록 우울, 약물 남용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Burnam et al., 1988). 이는 연령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언어적 능력이 높을수록 성폭력 등 어려움에 당면

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

아지므로 한국어 능력도 주요한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실

제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언어적 능력이 높을수록 대처

자원이 많고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Hu et al. 2022). 이는 체류 기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주로 

입국 초기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경우 여성 유학생들은 대

처를 위한 정보나 자원을 찾기 어려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정세미, 2021). 

출신 국가는 문화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문화

적인 차이에 따라 성폭력에 대해 허용되는 범주도 다르며 이

로 인한 정서적인 반응도 다를 수 있다(Fischbach & Herbert, 

1997). 특히 아시아 문화권 여학생의 경우 성폭력 피해 시 서

구권 문화의 학생에 비해 자신이 성폭력을 예방할 책임이 더 

높다고 생각했으며 성폭력으로 인한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Kennedy & Gorzalka, 2002). 거주 형태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이 학교 내부의 거주지보다 학교 외부에 거주

할 때 성폭력 피해가 더 높다는 연구가 있다(Daigle et al., 

2019). 이는 학교 내 거주할 경우 대학기관 등 주변에 도움 

요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성폭력 피해 수준, 사회적 지지, 2차 피해와 더불어, 인구사

회학적 요인으로서 연령,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출신 국가, 

거주 형태를 영향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체류 자격상 유학생 신분의 여성으

로서 한국에 유학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여성 유학생이

다.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어학연수 과정을 모두 포함하였

으며 한국 체류상의 경험을 근거로 하는 조사이므로 한국 체

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성폭

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19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중요 문항에 결측이 있는 3명을 제외한 총 19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91명은 학교(대학)기관, 경찰, 병원, 

해바라기센터,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

해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62명과 공식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

은 129명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및 유학생‧이주민 네트워크의 협조를 

통해 눈덩이 표집방식(Snowball Sampling)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이 병행되어 실시되었으며 오프라

인 306명, 온라인 105명이 표집되었으며, 그중 1명은 국내 

체류 3개월 미만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중에서 성폭력

을 경험한 대상 192명의 대상 중 응답결측자 1명을 제외하여 

총 191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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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종속변수인 우울증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고, 표집 간 우울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t=-1.112), 두 집단을 함께 분석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 참여 및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였으며, 온라인 조

사의 경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조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확

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진이 개발 후 이주

여성 지원기관 실무자와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 등 총 3인의 

자문을 통해 설문지를 정교화하였다. 설문지는 1차 번역 전문

가가 번역을 하였으며, 2차로 타 전문가의 교차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 설문 이전에 사

전설문(Pilot)을 실시하여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확

정하였다. 설문지는 국문 및 영문 설문지 2개 언어로 조사 대

상자에게 제공되어 응답자가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자료는 한양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윤

리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다(IRB No. 

AN01-202012-HR-015-02).

3.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우울

우울척도는 단축형 우울척도(CES-D)를 사용하였다. 단축

형 우울척도는 성인 대상의 우울척도이며, 응답의 내용은 ‘상

당히 우울했다’, ‘마음이 슬펐다’,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았다’ 

등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아니다’(0점)과 

‘그렇다’(1점)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2개문항을 역점수

로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우

울의 절단은 3점으로 0-2점은 정상적 범위이며, 3점이상은 우

울한 상태로 보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본 척도는 

조맹제, 김계희(1993)의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받

은 척도이며, 해당 논문에서의 신뢰도는 .833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5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성폭력 피해 수준

성폭력 피해 수준은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장미혜 

외, 2019)에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실태조사에서의 성폭

력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성폭력

은 PC, 휴대전화, 일반전화 등을 통한 성적 메시지와 음란물

을 받아본 경험,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통해 신체 일부가 찍히

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험, 성희롱 경험, 성추행, 강간 및 강

간미수, 스토킹 등 총 6개의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응답은 ‘경

험하지 않았다’(0점)와 ‘경험했다’(1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

으며, 6개의 문항을 총점으로 살펴보았다. 즉, 점수가 높을수

록 성폭력의 피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 성폭력 피해 수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0이었다.

다. 독립변수: 2차 피해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가 주변인들로부터 학

교, 직장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불합리하게 겪는 것을 뜻한다. 

2차 피해에 대한 응답은 ‘2019년 성폭력실태조사’의 문항(11

개)을 활용하였으며,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총 5개의 문항

을 활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네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

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도 

너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성폭력 피해는 수치스러운 일이

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폭력과 관련된 2차 피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이차피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7로 나타났다.

라.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의 척도 25개 문항의 척도를 12

개 문항으로 단축하여 사용한 고설동(2012)의 사회적 지지척도

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문항의 내용으로는 ‘내 주변 사람

들은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실

사람들로부터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지원(1985)

의 문항의 내적신뢰도는 .872로 나타났으며, 고설동(2012)의 

연구에서의 문항의 신뢰도는 .9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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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독립변수 : 유학생활만족도

유학생활만족도는 신이린(2014)에서 활용된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학업에 대한 개인적 만족도, 적응상태, 대학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 등을 살펴보기에 적합하

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나는 지금까지 뒤떨어지지 않고 학업

을 잘 해나가고 있다.’, ‘나는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만족한다.’, ‘나는 학교에서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많이 맺

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이린(2014)

에서의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유학생

활만족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1으로 나타났다. 

바. 공식적 지원 요청 그룹 변수 

성폭력 이후 공식적 지원 요청의 경우 학교 내 기관, 학교 

외 기관, 경찰, 병원 및 해바라기센터, 온라인사이트, 기타 등

의 지원 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없는 경우 기입하였으

며, 이 중 1곳이라도 지원 요청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식

적 지원 요청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도움 정도는 ‘기관으로부

터의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로 질문하였으며, 

5점 리 커트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연령,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출신 국가, 거주 

형태 등이 사용되었다. 연령은 만 나이로 기입하도록 하였으

며, 체류 기간의 경우는 체류 개월수로 표기하였다. 한국어 능

력은 ‘귀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의 문항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표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유창함을 나타낸다. 출신 국가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아

시아권으로, 모든 출신 국가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 특히 아시아와 비아시아권 학생 간 문화적인 차

이가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Fischbach & Herbert, 1997)

를 근거로 아시아와 비아시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출

신 국가는 아시아=1, 비아시아권(유럽, 북.남아메리카, 아프리

카)=0으로 분석하였다. 거주 형태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경

우 주거지의 경우 학교 내부와 외부에 따른 성폭력 피해 경험

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Daigle et al., 2019)를 근거로 학

교 내 거주 형태인 기숙사=1, 비 기숙사(원룸, 하숙, 고시원, 

셰어하우스, 기타)=0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1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

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t-test를 하였으며, 각 변수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

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살

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폭력 피

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과 요청하지 

않은 집단 각각 회귀분석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Chow 검정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회귀분석의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Chow test는 두 집

단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Gujarati(1970)가 제안한 집단더미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회귀

모형에 포함하여 집단 간의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대상이며, 

총 191명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연령은 25.1세(sd=3.2)였으

며,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25.5세(sd=3.4)로 지원 미요청 집

단(24.8세, sd=3.1)에 비해 연령은 높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는 5점 만점에 

3.8점이 평균이었으며, 지원 요청 집단이 4.0점으로 지원 미

요청 집단인 3.7점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좋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체류 기간도 평균 

34.3개월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지원 요청 집단은 37.7개월

(sd=22.5), 지원 미요청 집단은 32.6개월(sd=22.9)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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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 
(n=191)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
(n=62)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
(n=129) t / X2

m(n) sd(%) m(n) sd(%) m(n) sd(%)

연령 25.1 3.2 25.5 3.4 24.8 3.1 .171

한국어 능력 3.8 1.1 4.0 1.1 3.7 1.1 .052

체류 기간(개월) 34.3 22.8 37.7 22.5 32.6 22.9 -1.44

출신국

아시아 115 60.2% 35 56.5% 80 62.0%

7.299

유럽 49 25.7% 14 22.6% 35 27.1%

북아메리카 14 7.3% 5 8.1% 9 7.0%

남아메리카 11 5.8% 6 9.7% 5 3.9%

아프리카 2 1.0% 2 3.2% 0 0.0%

오세아니아 0 0.0% 0 0.0% 0 0.0%

학 력

학사 재(휴) 76 39.8% 20 32.3% 56 43.4%

3.963
석사 재(휴) 67 35.1% 23 37.1% 44 34.1%

박사 재(휴) 28 14.7% 13 21.0% 15 11.6%

언어연수 재(휴) 20 10.5% 6 9.7% 14 10.9%

주거
형태

학교기숙사 72 37.7% 16 25.8% 56 43.4%

14.471*

원룸 79 41.4% 25 40.3% 54 41.9%

하숙 2 1.0% 2 3.2% 0 0.0%

고시원 6 3.1% 2 3.2% 4 3.1%

셰어하우스 17 8.9% 8 12.9% 9 7.0%

기타 15 7.9% 9 14.5% 6 4.7%

주: * p<.005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 전체 

N % N % N %

공식적 지원체계 도움 요청 여부 62 32.5 129 67.5 191 100

표 2. 공식적 지원체계 지원 요청 여부
(N=191, 단위: 명/ %)

지원 요청 집단의 한국 체류 기간이 평균 3개월가량 긴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115명(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유럽(49명, 

25.7%), 북아메리카(14명, 7.3%), 남아메리카(11명, 5.8%), 

아프리카(2명,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과 외부 미요청 집단 간의 비율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X2=7.2999). 응

답자의 학력의 경우 학사과정 학생이 39.8%(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과정(67명, 35.1%), 박사과정(28명, 14.7%), 

어학연수(20명, 10.5%)등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원룸이 

41.4%(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기숙사(72명, 

37.7%), 셰어하우스(17명, 8.9%), 기타(15명, 7.9%), 고시원

(6명, 3.1%), 하숙(2명, 1.0%) 등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검증

가. 공식적 지원체계 도움 요청 여부 

성폭력 피해경험자 191명 중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지원을 

요청한 응답자는 <표 2>와 같이 62명(32.5%)이었으며, 

67.5%(129명)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공식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62명의 경우 공

식적 기관 중 경찰이 74.2%(4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로 학교내 기관(22.6%, 14명), 병원 및 해바라기센터(11.3%, 

7명), 학교 외 기관(9.7%, 6명), 기타(6.5%, 4명), 온라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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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최소 최대 평균 sd 왜도 첨도 t

우울

전체 0.00 10.00 3.02 2.57 .702 -.259

-.058공식적 지원 요청a 0.00 10.00 3.00 2.60 .683 -.316

공식적 지원 미요청b 0.00 10.00 3.02 2.56 .720 -.194

성폭력
피해 수준

전체 1.00 6.00 2.74 1.24 .343 -.520

2.685**공식적 지원 요청a 1.00 6.00 3.08 1.32 .067 -.643

공식적 지원 미요청b 1.00 6.00 2.57 1.17 .442 -.356

2차 피해

전체 1.00 5.00 1.88 1.04 .920 -.188

1.390공식적 지원 요청a 1.00 4.60 2.03 1.19 .724 -.886

공식적 지원 미요청b 1.00 5.00 1.81 .96 .987 .232

사회적
지지

전체 1.92 5.00 3.75 .61 -.401 .030

2.411**공식적 지원 요청a 2.08 5.00 3.90 .67 -.819 .618

공식적 지원 미요청b 1.92 4.83 3.68 .56 -.269 -.057

유학생활
만족도

전체 1.77 5.00 3.62 0.59 -0.26 0.31 

3.52***공식적 지원 요청a 2.69 5.00 3.83 0.54 0.10 -0.44 

공식적 지원 미요청b 1.77 4.85 3.52 0.59 -0.38 0.35 

주: * p<0.1, ** p<.005, *** p<.001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

항목
지원을 요청함 도움 정도

N % 평균(5점) 표준편차

학교 내 기관 14 22.6 3.5 1.0 

학교 외 기관 6 9.7 3.2 0.8 

경찰 46 74.2 1.7 1.2 

병원 및 해바라기센터 7 11.3 4.0 0.6 

온라인사이트 1 1.6 5.0 　

기타 4 6.5 2.5 1.0 

표 3. 공식적 지원체계 기관 및 도움 정도(중복응답)
(N=62, 단위: 명/ %)

트(1.6%,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지원 이후에 도움

이 되었던 기관은 온라인사이트가 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병원 및 해바라기센터(4점), 학교 내 기관(3.5점), 학교 

외 기관(3.2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이 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 집단 간 차이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우울, 성폭력 피해 수준, 일상생활의 

변화, 2차 피해, 사회적 지지, 한국 생활 만족도 등의 기술통계 

및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표 

4>와 같이 살펴보았다. 우선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평균은 3.02점(sd=2.57)로 나타났으며, 이는 척도 기준점상 

우울 상태로 볼 수 있다. 즉,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우울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우울은 3.00점(sd=2.60)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

청하지 않은 집단의 우울 3.02점(sd=2.56)보다 점수가 낮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폭력 피해 

수준의 경우 평균 2.74점(sd=1.24)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

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들이 1개 이상의 성폭력 유형을 중복적

으로 경험한 것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경우가 3.08점(sd=1.32)로 공식적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집단의 성폭력 피해 수준(m=2.57, sd=1.17)점에 비해 

성폭력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t=2.685, p<0.05)를 나타냈다. 2차 피해의 경

우 평균 1.88점(sd=1.04)로 나타났으며, 공식적 지원을 요청

한 집단은 2.03점(sd=1.19)점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

은 집단의 1.81점(sd=0.96)에 비해 2차 피해가 높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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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평

균 3.75점(sd=0.61)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경우 3.9점(sd=0.67)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

은 집단(m=3.68점, sd=0.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

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t=2.411, p<0.05)로 나타났다. 유학

생활만족도의 경우는 평균 3.62점(sd=0.59)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경우 3.83점(sd=0.54)으로 공식

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집단(m=3.52, sd=0.59)보다 유의미

하게 높은 것(t=3.52, p<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 이후에 공식적 요청을 한 집단의 경우 공식적 

미요청 집단에 비해 성폭력 피해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지지

와 유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주요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

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은 성폭력 피해 수준

(r=.163, p<0.1), 2차 피해(r=.377,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

회적 지지(r=-.287, p<0.5), 유학생활 만족도(r=-.255, p<0.01)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분

석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가 .50 이하이며, VIF 값이 10 이하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 피해 수준, 2차 피해,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

로는 연령,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주거 유형, 출신 국가 등

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6>와 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결과로 모델 유의성은 모델의 적합도(F)와 설명력

(adjusted R2)으로 살펴보았다.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 전체

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F=7.340(p<0.001)

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도 23.1%로 나타

났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2차 피해(β=.296, t=4.179, 

p<0.001)가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뒤로 사회적지지(β=-.198, t=-2.658, p<0.01), 유학

생활만족도(β=-.190 t=-2.658, p<0.01), 체류　기간(β=.155, 

t=2.074, p<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2차 피해가 높을수

록, 체류 기간이 길수록 우울이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와 유학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과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표 6>과 같이 살펴

보았다.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의 경우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β=-.377, t=-3.052, p<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β

=-.352, t=-2.774, p<0.01)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원 미

요청 집단의 경우에는 2차 피해(β=.390, t=-4.585, p<0.001)

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활 만족도(β=-.208, 

t=-2.372, p<0.05), 출신 국가(β=-.202, t=-2.318, p<0.05)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w 검정 결과 F=2.745의 경우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

를 구분하여 모형을 설계할 수 있으며,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

과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 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차이가 집단 간에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 우울 성폭력�피해�수준 2차�피해 사회적�지지 한국생활�만족도 VIF

우울 1 　 　 　 　

성폭력 피해 수준 .163* 1 　 　 　 1.263

2차피해 .377** .274** 1 　 　 1.244

사회적 지지 -.287** .100 -.127 1 　 1.231

유학생활 만족도 -.255** .056 -.054 .399** 1 1.259

주: * p<0.1, ** p<.005, *** p<.001

표� 5.�주요�변수�간�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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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 전체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15.401 3.894*** 7.094 　 2.751** 8.942 　 4.202***

독립
변수

성폭력 피해 수준 0.194 0.099 0.745 .262 .120 1.373 .193 .094 1.307

2차 피해 -0.006 -0.014 -0.117 .209 .390 4.585*** .146 .296 4.179***

사회적 지지 -0.122 -0.377 -3.052** -.040 -.105 -1.285 -.070 -.198 -2.800**

유학생활
만족도

-0.088 -0.239 -1.970 -.070 -.208 -2.372* -.064 -.190 -2.658**

인구
학적 
특성

연령 -0.015 -0.020 -0.142 -.085 -.104 -1.213 -.055 -.069 -.919

한국어 능력 -0.810 -0.352 -2.774** .152 .067 .760 -.195 -.086 -1.200

체류 기간 0.015 0.131 0.958 .012 .110 1.250 .017 .155 2.074*

주거 유형
(기숙사=1)

-0.131 -0.022 -0.190 .376 .073 .883 .354 .067 .984

출신 국가
(아시아=1)

0.435 0.084 0.738 -1.061 -.202 -2.318* -.518 -.099 -1.419

R2(adjusted R2) .469(.377) 2.96(.243) .267(.231)

F 5.106*** 5.566*** 7.340***

Chow test 2.745*

주: * p<0.1, ** p<.005, *** p<.001

표 6. 회귀모형 결과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및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기

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이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는 2차 피해, 사회

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주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노출될수록 우울감을 높게 경험하

며, 사회적 지지 등 주변의 유의미한 도움과 더불어 유학생활 

만족감이 성폭력 피해 이후의 우울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에 사회적지지 및 2차 

피해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서(안성

식 외, 2020; 채규만, 2004; Dworkin et al., 2017; Ullman 

et al., 2007),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폭

력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유학생들이 유학 중지나 본국 귀국 등의 결

정을 보류한다는 선행 연구(김은정, 정세미, 2021)와도 맥락

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정신건강 및 유학생활 만족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성폭력 피해 이후 공식적 지원을 요청한 집단과 지원 

미요청 집단 간의 우울 수준은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주

요 변수별로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 수준, 사회적 지지, 유

학생활 만족도의 경우 지원 요청을 한 집단이 지원 미요청 집

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성

폭력 피해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요청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지원 미요

청 집단의 경우 성폭력 피해 수준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

울 정도는 지원 요청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적 지원이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 유학생들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 마련 및 이를 통한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

다. 또한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유학생활 만족

도가 미요청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거나 유학 생활에 대해 만족

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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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 및 유학생활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공식적 지원 요청과 미요청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비교한 결과,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사

회적 지지, 한국어 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미요청 집단의 경우 2차 피해,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원을 요

청한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 이는 사회적지지 수준

이 성폭력 피해 이후의 정서적 위험을 낮추며(Ullman, 1999), 

다른 문화에서 언어적 능력이 우울을 낮춘다(Hu et al. 2022)

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가 유

능할수록 대처 정보나 물리적·정서적인 지지에 더 많이 접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

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을 요청한 성폭력 피해여성 유학생 집단이 지원 미

요청 집단에 비해 성폭력 피해 수준이 높은데, 주변 지지나 

도움 요청이 우울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 확대와 더불어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한편,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

울에는 2차 피해 및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외부에 도움 요

청을 쉽게 하지 않는데, 이는 성폭력에 대해 수치스럽거나 타

인에게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Kennedy & Prock, 2018). 특히 여성 유학생의 경우 외

국에서 학업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감과 타국 문화에 

대한 낯섦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지원

을 요청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차 피해 

등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이들은 공식적

인 지원을 요청하거나 제공받지 못했지만 2차 피해로 인한 영

향은 더 크게 받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여성 유학생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유학

생활 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유학생들이 공식적 지원 요청을 하지 않(못하)더라도, 대

학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 및 선후배 등 비공식적

인 관계망 형성 등을 통해 유학생활 만족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출신 국가의 경우, 본 연구에

서는 아시아 문화권의 학생이 성폭력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정

서적 어려움이 높다는 선행 연구(Kennedy & Gorzalka, 

2002)와는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지원 

미요청 집단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 수준이 공식적 요청 집단

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 아시아 문화권 학생들의 경우 문화적 

특성상 성폭력 피해 자체보다도 본국 커뮤니티 등에 피해 사

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데서 비롯

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 지원

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공식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공식적 지원이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공식적 지원 

시스템 마련 및 이를 통한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학생의 주요 활동 공간이자 

관리 주체인 대학의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즉, 유학생을 관리, 

지원하는 대학 내 기관(대학생활상담센터, 유학생지원센터 

등) 등을 중심으로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학생

에 대한 성폭력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의 성폭력 피해지원과 관련해 정부 혹은 

대학 차원에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교육부, 2020; 

이주희, 2020), 국내 대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황과 여

건이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유학생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조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

로 수행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우울 등 정서적 어려

움으로 인해 지속적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김은정, 

정세미, 2021), 대학 내 지원 기관을 통한 심리치료나 멘토링 

등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 내의 제한된 

자원만으로는 장기간 소요되는 심리 상담이나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캠퍼스 내 

성폭력 발생 시 성폭력 관련 담당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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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며, 이를 통해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방향과 절차를 

조언하거나 지역사회 내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한

다(RAINN, 2022). 따라서 대학 내 지원 기관들을 조직, 지원

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연계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유학생에 대한 전문 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 구축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이후 외부지원 요청 빈도가 가장 높은 경찰의 경우 도움의 정

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가 가장 높았던 

온라인의 경우 지원 요청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 과정 등 개입 절차 

및 온라인 신고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여성 유학생이 성폭력 피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

구된다. 연구 결과 성폭력 피해 시 지원 미요청 피해자 수가 

지원 요청 피해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상당수의 여성 유학생들이 성폭력 피해 시 지원 요청

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학생의 경우 외국인 신분으

로서 국내의 성폭력 피해 지원 절차나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유학생들이 국내의 관련 제도나 대

학 내 기구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9; 이미정, 박종석, 

2019). 따라서 여성 유학생들이 성폭력 피해 시 공식적인 지

원 절차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

하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학생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 기

관 정보, 지원을 위한 자원리스트 등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대

학 내 지원센터 등 유학생들이 자주 접촉하는 기관에 비치, 

배포하거나, 유학생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유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출입국 관리사무

소 등에서 체류허가 필수 조건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

하도록 하거나, 대학에서 유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시 성폭

력 안전과 관련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볼 

수 있겠다.

셋째, 여성 유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요구된

다. 무엇보다도 언어적 한계로 인한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대

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지원의 

전 과정, 즉 수사, 의료 및 법률지원, 상담 지원 시 여성 유학

생이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통·번역)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통·번역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는 있으나, 주로 자원봉사 형태로 일

시적,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소수 언어의 경우 해당 언

어 통·번역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 언어지원 자체가 어려운 실

정이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따라서 한국어 및 국내 

지원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법적 대응

이나 수사 지원 과정에서 여성 유학생들의 상황과 입장을 정

확하게 대변하는 전문 통·번역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이

나 심리치료 시에도 이중 언어(다언어) 구사가 가능한 자원(상

담자나 사회복지사)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

며, 이주여성 당사자를 통한 동료상담이나 멘토링 등의 활용

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지원 미요청 집단의 경우 

출신 국가 및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역지원 과정에서 통역인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역인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전문통역인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 유학생에 대한 개입 시 성폭력 

피해 수준과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자책감이나 이로 

인한 우울감 등을 충분히 다뤄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성폭력 피해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

하고 미요청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

다. 이는 여성 유학생들이 공식적 지원 요청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됨으로써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 시 

여성 유학생이 공식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컨대 여성 유학생이 성폭력 피해 시 공식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거나 혼란스러워 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선택으로 두기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자책감

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의 감정을 충분히 다루고 지

지하면서, 공식적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당사자가 원

하는 지원의 종류를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유학생 전체 집단과 지

원을 요청하지 않은 집단 모두 2차 피해로 인한 우울의 영향

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

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료, 수

사, 법률, 대학 등)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피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관, 의료인, 상담자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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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훈련을 통해 피해자에게 2

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김호원 외, 2014). 

해외의 경우 성폭력 생존자 및 이를 통지받은 주변인들에 대

한 긍정적 반응을 높이기 위해 집단 프로그램 및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을 이

해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공감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Edwards et al., 2016), 성폭력 안

전 교육 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반응과 공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미요청 집단의 경우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가장 높았으므로 성폭력 피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라도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담 과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반

응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다양한 심리적 대처를 할 수 있

는 방안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등의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여성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및 안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유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학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세미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 지

원 기관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국외의 

경우 성폭력 안전에 대한 교육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중심

의 예방적 교육보다는 제3의 방관자들의 범행을 방지하는 예

방 전략을 함께 포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Cherniawsky 

& Morrison, 2022). 따라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개입 

시,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예방 교육을 넘어 주변인들에 대한 

대처를 포함해,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 유학생에 대

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유학 생활 적응

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내 다양한 관계망 형성을 

통해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유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의 성폭력 피해

경험 특성상 충분한 규모의 연구 대상자 모집이 제한되어 성

폭력 유형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

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로서 

유학생의 출신 국가에 따른 문화적, 인식적 맥락을 다각적으

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질적 연구 등을 통

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지가 전체 응답자의 출

신국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지 못해 응답자의 이해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학술적, 정책적 논의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 유학생에 주

목하여 이들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 특히 공식적 지원 요청 및 미요청 집단을 

비교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제언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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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foreign 

female students affected by sexual violence and to prepare an intervention plan for 

keeping them safe from sexual violence. We used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the Safe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Female Foreign Students. Among a total 

of 410 emale international students, data on 191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sexual violence were analyzed. The subjects were then divided into those who had 

sought formal help (n=62) and those who had not (n=129). Our analysi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former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studying abroad”. Another finding is that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Korean proficiency” wer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group that had sought 

formal help. Factors that were found to affect depression in the other group were 

“secondary damage”, “the satisfaction with studying abroad”, and the “country of 

origin”.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s 

for keeping foreign female students safe from sexual violence and for making support 

services more accessible to them.

Keywords: Female Foreign Students, Sexual Violence, Depression, Formal Support




